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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소상공인 창업자가 겪고 있는 심리적 탈진감, 일‐가정 갈등, 사업운영 불안이 상담요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

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5주간 충남지역에서 소상공업(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제조업)에 종사하

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총 100부를 배포하고 전량을 회수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에는 SPSS v22를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상공인 창업자의 대부분은 상담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

성은 심리적 탈진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사업 기간이 짧을수록 상담요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소상공인 창업자의 

지원을 위한 상담 서비스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섯째, 소상공인 창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서와 같은 심

리 내적 요인에 대한 상담과 함께 배우자와 자녀 관련 갈등에 대한 상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소상공인들이 가정

의 건강은 물론 지속적인 사업 성장을 위해 상담 서비스가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도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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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97년의 외환위기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한국경제에 구

조적으로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기업의 구조조정이 조기 

퇴직자들을 양산하고,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통해 소상공인이라

는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었다(국무총리실, 2013). 소상공인은 개

인 사업체나 비법인 형태의 영세한 규모로 재화와 서비스를 사

회에 제공하는 기관으로 1997년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보편화되었다(Park, et, al. 2006; 
Lee, 2013). 그리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국가 성장의 기반을 제공

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국가들이 소상공인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공통적으

로 인식하고 있다. 
2015년 소상공인진흥원 통계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270여만 개로 전체 사업체대비 87.9%를 차지했으며, 종사자는 

530여만 명으로 전체 종사자 대비 37.7%를 차지하여 국민경제의 

모세혈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소상공인 창업자의 대표적인 업종인 
숙박 및 음식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 사업체수의 20.3%, 
종사자수는 전체의 12.4%에 이르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고용부

진과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의 창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대

부분이 영업 난으로 폐업하거나 대기업의 시장 진입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015).
소상공인은 창업을 위해 전 재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가족의 생

계가 달린 문제이다. 따라서 사업에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실패

하면 창업자 개인의 재정적인 위기와 가정의 붕괴는 물론 가까

운 지인이나 친인척에게 영향을 미치며, 심한 경우 가정의 해체

나 자살과 같은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한다.(Lee & Park 2014)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이 경험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정책적으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 지원 활동에는 창업 컨

설팅, 점포 지도, 법률자문, 공동마케팅 지원, 융자, 협동조합 활

성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성공과 생존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 2016년 1월 24일에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

면 전국 창업기업의 40.2%가 1년 내에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활동을 강화 

또는 보완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Lee et, al. 2015)
소상공인과 관련하여 수행된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창업자 리더십, Yoo(2015), 마케팅 애로요인, Chae & Lee(2013), 
창업자 및 정보기술 특성, Lee(2015)와 같이 회사 생존 전략에 관

한 연구와, 창업자의 경영마인드, Sung & Park(2015), 소상공인의 

성격특성, Park(2010)과 같은 심리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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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다. 그러나 창업이나 생존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 서비스 제공

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소상공인 창업자들의 심리적 탈진, 일-가정 갈

등, 사업운영 불안이 상담요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

고, 이를 통해 현재 5백만 명이 넘는 소상공인들의 성공과 생존

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 서비스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심리적 탈진

심리적 탈진(Psychological Burnout)이란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고갈상태”, Skovholt(2010) 또는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인 피로와 

고갈 상태, 대상자와의 관계상 어려움 혹은 거리감, 개인성취감의 

감소를 포함하는 개념”, Yoo(2011)으로 정의되고 있다. 심리적 탈

진은 주로 의사나 간호사, 교사 등과 같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People-Work)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형태의 

심리 현상, Maslach & Jackson(1981)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지금

은 오랫동안 계속된 과도한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부정적 경험을 

피하기 위해 자기보호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는 것이 다양한 학자의 지배적인 견해이다(Cherniss, 1980).
Maslach & Leiter(2008)는 개인이 감당할 업무 부하량이 한계를 

넘어서고 재충전할 기회가 거의 없을 때, 개인에게 부여된 것 이

상의 과다한 책임감을 경험할 때, 일한 것에 대한 외적 혹은 내적 

보상의 불일치를 느낄 때, 집단 내 다른 사람들과 연대감을 잃고 

갈등을 만들어내는 등 공동체 불일치를 느낄 때,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의 불일치를 느낄 때 탈

진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Kim & Kang, 2014; Sun et al. 2012). 
심리적 탈진은 일정 단계를 거쳐 악화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Skovholt, 2003). 첫 번째 단계는 과민 단계로, 크고 작은 사건에 

대한 걱정, 욕구 좌절,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이나 행동으로 표출

된다. 두 번째 단계는 피로, 냉소주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우려, 
변화무쌍한 기분으로 이러한 증상은 장기간 동안 지속적인 특성

을 보이며 극복하기가 어려워 심리적, 신체적 문제 전반에 걸쳐 

표출된다. 특히 스트레스 요인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보상 

체계가 없다거나 지원 요인이 전혀 없는 경우 대인관계 능력은 

물론 업무 능력을 저하시킨다(You, et al. 1998; Park, 2001). 따라

서 심리적 탈진을 예방, 대처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심리적 탈진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신이 수행하

고 있는 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 못하게 되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불만족은 고객에 대한 불친절, 냉소적 대응으로 

이어져 소상공인의 창업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소상공인의 창업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심리적 탈진을 감

소시킬 수 있는 관리 및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심리적 탈진을 측정하기 위해 Shin(2003)이 일반

직 종사자의 심리적 탈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번안하고 타당

화한 MBI-GS(Maslach Burnout Inventory-General Survey)를 사용하

였다. MBI-GS는 소진, 냉소, 직무 효능감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

되었지만 본 논문에서는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소진감과 냉소주

의 2개의 하위요인에 대한 요인분석을 바탕으로 정서적 요인, 신

체적 요인, 업무적 요인과 자신감 4가지 하위요인으로 재구성하

였다. 정서적 요인이란 성공에 대한 중압감으로 인한 탈진 요인

을 말하며, 신체적 요인이란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스트레

스로 인한 탈진 요인, 업무적 요인이란 업무에 대한 난도나 숙련

도 결여로 인한 탈진 요인, 그리고 자신감은 개인의 심리적 자원

의 결여로 인한 탈진 요인을 말한다. 

2.2 일-가정 갈등

일-가정 갈등(Work-Family Conflict)은 직장 영역과 가정 영역의 

역할 압력이 상호 비양립(非兩立)시 발생하는 갈등을 일컫는다

(Greenhaus & Beutell, 1985; Choi et al. 2012; Park, 2014).
Greenhaus & Beutell(1985)은 일-가정 갈등을 시간에 기반 한 갈등

(Time-Based Conflict), 긴장에 기반 한 갈등(Strain-Based Conflict), 
그리고 행동에 기반 한 갈등(Behavior-Based Conflict)으로 구분하

였다. 시간에 기반 한 갈등은 근로 시간이나 가사 노동 시간과 

같이 한 영역에 배분되는 시간이나 관심으로 인해 다른 영역의 

역할이 저해될 때 발생하는 갈등을 뜻한다. 긴장에 기반 한 갈등

은 역할이 모호하거나 역할이 과중함으로 인해 한 영역에서 발

생한 스트레스나 긴장이 다른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발생하며, 행동에 기반 한 갈등은 한 영역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던 습관이나 역할 기대가 다른 영역의 역할 수행과 

갈등을 빚을 때 발생한다(Edwards & Rothbard, 2000). 
일-가정 갈등은 일과 개인의 시간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

(Greenhaus & Powell, 2006)라는 점에서 사업의 성장과 가정의 행

복을 성공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에게 매

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apian & Pinneau(1980)가 개발하고 Han(2011)이

사용한 척도를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족관계 갈등, 자녀관계 갈등, 배우자 갈등, 가족기대 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하위요인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첫째, 가족관계 갈등은 가정에서 담당해줄 것으로 기

대되는 것과 관련된 갈등을 말하며, 둘째 자녀관계 갈등은 업무

로 인해 자녀들과 소통이 부족해짐으로써 인해 초래되는 갈등을, 
셋째 배우자 갈등은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함으로서 생기는 갈등을, 넷째 가족기대 갈등은 가족 구성원들

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내주지 못함으로 해서 생기는 갈

등을 말한다. 

2.3 사업운영 불안

불안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매우 중요한 반응 양식

으로서 인간의 성격이나 적응력을 발전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이자 

기본적인 자기보호 반응이기도 하다. 하지만 불안은 매우 불쾌하고

도 피하고 싶은 감정으로 불안을 느끼게 되면 그 대상이나 상황을 

극복하려 시도하기도 하고, 또는 회피하기도 한다(Freud,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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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elberger(1976)에 따르면 불안은 개인이 환경을 지각하고 그것

에 대응하는데 비교적 일관성을 띤 성격적 특성을 지칭하는 특

성불안(Trait-Anxiety)과, 긴박한 상황에 대한 일시적인 반응으로서

의 불안으로서 어떤 환경을 위협적인 것으로 지각하면 상태불안

(State-Anxiety)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형태가 됐든 불안

은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는데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무력감

(Powerlessness)으로 이어진다(Greenhalgh & Rosenblatt, 1984). 
불안은 또한 직무 환경에 있는 개개인에게는 초조, 사기저하와 

같은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주며(Park & Lee, 2004), 업무에 대한 

몰입과 신뢰를 떨어뜨리게 만든다(Ashford et al. 1989; Park & 
Lee, 2004). 불안과 관련된 문제는 소규모의 업체를 창업, 운영하

기 위해 강력한 집중력을 발휘해야 소상공인에게는 자신감의 상

실을 포함하여 사업체의 운영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

다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불안을 예방하거나 해

소하는 문제는 소상공인의 성공을 지원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

로 작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Spielberger(1976)가 특성불안과 상태불안으로 구

분하여 개발한 척도를 본 논문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하위

요인을 내적 불안과 외적 불안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내적 

불안이란 개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인한 불안을 뜻하며, 외적 불

안이란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안을 뜻한다. 

2.4 상담

상담(相談)의 사전적 의미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궁금증을 풀기 

위하여 서로 의논하는 것을 의미한다. Park(2000)은 상담이란 “내
담자와 상담자가 1:1의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인관관계를 맺음으

로써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환경에 보다 유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행동을 익히는 체계적인 활동”이라 하였

으며, Lee(2007)는 상담을“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전문적 훈

련을 받은 사람의 대면 관계에서 생활과제의 해결과 사고, 행동, 
감정 측면의 인간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학습과정”이라 하였다.

Egan(1997)은 상담의 기본 목표를 두 가지로 보았다. 하나는 내

담자로 하여금 자신이 경험하는 문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

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래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에 잘 대

처하도록 일반적인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소규모 창

업과 열악한 사업 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노력하는 소상공인에게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상공인의 상담요구를 측정하기 위해 Kim(2006)

이 KTF 직원을 대상으로 기업 내 상담 인식에 관한 연구를 위해 

사용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선행연구 

자료의 탐색과 상담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재구성하였으며 예비

조사를 통한 요인분석을 바탕으로 업무 관련 상담, 사업장 운영 

관련 상담, 복리후생제도 상담, 개인문제 상담, 가족관계 상담 5
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누었다. 

III. 연구 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소상공인 창업자의 심리적 탈진, 일–가정 갈등, 사업 

운영 불안에 따른 상담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수립하였다. 

일-가정 갈등 상담요구

사업운영 불안

심리적 탈진

<그림 1> 연구모형

3.2 연구문제

위의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소상공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주요 변인의 집단 

간 차이는 존재하는가? 
연구문제 2. 소상공인의 심리적 탈진이 상담요구에 미치는 영향

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소상공인의 일-가정 갈등이 상담요구에 미치는 영

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소상공인의 사업운영 불안이 상담요구에 미치는 영

향은 어떠한가?

3.3 연구가설

위의 연구문제와 관련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소상공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집단 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소상공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탈진은 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 소상공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가정 갈등은 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1-3. 소상공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업운영 불안은 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1-4. 소상공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상담요구는 집단 간 차

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소상공인의 심리적 탈진은 상담요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소상공인의 일-가정 갈등은 상담요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소상공인의 사업운영 불안은 상담요구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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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측정 도구

3.4.1 심리적 탈진 척도(MBI-GS)

심리적 탈진을 측정하기 위해 Schaufeli et al. (1996)이 개발하고 

Shin(2003)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MBI-GS(Maslach Burnout 
Inventory-General Survey)를 사용하였다. MBI-GS는 일반직 종사자

를 대상으로 한국에서 유일하게 타당화 된 척도로서, 본 논문에

서는 소진과 냉소 두 가지 하위요인에 대한 요인분석을 바탕으

로 척도를 재구성하였다.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별 구성은 정

서적 요인이 3문항(예: 나는 업무로 인해 정서적으로 메마른 느

낌이다), 신체적 요인이 3문항(예: 나는 일이 끝날 때쯤 되면 완

전히 지쳐있다), 업무적 요인이 3문항(예: 나는 사업장에서 효과

적으로 일할 수 있다), 자신감이 3문항(예: 나는 일과 관련된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역산 항목을 포함시켰으며, 채점 방

식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소진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Shin(2003)의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이 .81∼.90으로 나타났으며, 본 논문의 전체 신뢰

도는 Cronbach's α=.836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 신뢰도 및 타당

도는 <표 1> 과 같다. 

3.4.1 일-가정 갈등 척도

일-가정 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Capian & Pinneau(1980)가 개발하

고, Han(2011)이 사용한 것을 본 논문의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별 구성은 가

족관계 갈등이 3문항(예: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을 잘 하지 못 하

는 편이다), 자녀관계 갈등이 3문항(예: 나는 사업장에서 자녀들

과 사적인 전화를 하거나 받을 수 있다), 배우자 갈등이 3문항

(예: 나는 사업장의 일로 바빠서 배우자의 요구를 잘 들어 주지 

못하고 있다), 가족기대 갈등이 3문항(예: 나는 사업장의 일 때문

에 가족과 함께 여가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편이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역산 항목을 포함시켰으며, 채

점 방식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을 더 많이 경

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Han(2011)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24로 나타났으며, 본 논문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837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 신뢰도 및 타당도는 

<표 1>과 같다. 

3.4.2 사업운영 불안 척도

사업운영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Spielberger, et, al.(1970)가 개발

하고, Kim(2015)이 사용한 척도를 재구성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요인분석을 거쳐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별 구성은 내

적 불안이 8문항(예: 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지 몰라 불안하

다)와 외적 불안이 8문항(예: 나는 목표한 바를 이룰지 몰라 불안

하다)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역산 항목을 

포함시켰으며, 채점 방식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Kim(2015)의 연구에서 

나타난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850으로 나타났으며, 본 

논문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841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별 신뢰도 및 타당도는 <표 1>과 같다. 

<표 1> 주요 변인의 신뢰도 및 타당도

변수 하위요인 문항수
Cronbach's

Alpha
타당도 

심리적 
탈진

정서적 요인 3 .725

KMO=.803,
Bartlett=520.07

신체적 요인 3 .701

업무적 요인 3 .550

자신감 3 .858

전체 12 .836

일-가정 
갈등

가족관계 갈등 3 .715

KMO=.810,
Bartlett=461.65

자녀관계 갈등 3 .574

배우자 갈등 3 .828

가족기대 갈등 3 .754

전체 12 .837

사업운영 
불안

내적 불안 8 .870
KMO=.766,

Bartlett=859.48
외적 불안 8 .866

전체 16 .841

상담요구 

업무 관련 상담 5 .897

KMO=.887,
Bartlett=1709.88

사업운영 관련 상담 5 .851

복리후생제도 상당 4 .855

개인문제 상담 5 .902

가족관계 상담 4 .807

전체 23 .942

3.4.3. 상담요구 척도

소상공인 창업자의 상담요구를 측정하기 위해 Kim(2006)이 KTF 
직원을 대상으로 기업 내 상담 인식에 관한 연구를 위해 사용한 

설문지를 토대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업무관

련 상담이 5문항(예: 나는 사업장 운영에 관한 상담을 원한다), 
사업운영 관련 상담이 5문항(예: 나는 사업장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능력개발 상담을 한다), 복리후생제도 상담이 4문항(예: 나

는 창업자의 복지후생 지원 제도에 대해 상담을 원한다), 개인문

제 상담이 5문항(예: 나는 성격문제에 대해 상담을 원한다), 가족

관계 상담이 4문항(예: 나는 자녀 양육에 관해 상담을 원한다)으
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는 신뢰도 제고를 위해 역산 항목을 포함시켰으며, 채점 

방식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상담요구가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 예비조사에서 나타난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900으로 나타났으며, 본 논문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942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 신뢰도 및 타당도는 <표 1>과 같다. 

3.5 자료 수집 및 분석 도구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5주간 충남지역에서 소상공업(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제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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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문지는 총 100부를 배포하고 전량을 회수하여 SPSS v22를 

활용하여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과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Test) 등을 실시하였다. 

IV. 분석 결과
4.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자들의 성별은 여성이 47명(47%), 남성이 53명(53%)으로 나

타났고, 연령은 20-29세가 20명(20%), 30-39세가 30명(30%), 40-49
세가 33명(33%), 50-59세가 14명(14%), 60세 이상이 3명(3%)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이하가 35명(35%), 전문대졸이 26명(26%), 
대졸이 35명(35%), 대학원 이상이 4명(4%)으로 나타났다. 결혼여

부는 미혼이 31명(31%), 기혼이 69명(69%)으로 나타났고, 업종은 

제조업이 6명(6%), 도·소매업이 16명(16%), 음식업이 21명(21%), 
서비스업이 44명(44%), 기타가 13명(13%)으로 나타났다. 사업기

간은 5년 이하가 56명(56%), 6-10년은 23명(23%), 11-20년은 18명
(18%), 21년 이상은 3명(3%)으로 나타났다. 사업운영 형태는 독

립점이 54명(54%),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이 18명(18%), 공동브랜

드 사업이 5명(5%), 대리점이 10명(10%), 직접 입력 방식으로 구

멍가게, 떡볶이집이나 옷 수전점 등으로 답변한 기타가 13명
(13%)으로 나타났고, 종업원 수는 1명이 31명(31%), 2명이 11명
(11%), 3명이 14명(14%), 4명이 15명(15%), 5명 이상이 29명(29%)
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경영성과는 매우 나쁨이 3명(3%), 나

쁨이 9명(9%), 보통이 56명(56%), 좋음이 26명(26%), 매우 좋음이 

6명(6%)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1년간 투자 수익률은 10% 이내가 

19명(19%), 20% 이내가 21명(21%), 30% 이내가 44명(44%), 40% 
이내가 10명(10%), 50% 이상이 6명(6%)으로 조사되었다. 분석 결

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100)

4.2 연구대상의 상담 관련 특성

연구대상의 상담 관련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상담 경험은 

있음이 14명(14%), 없음이 86명(86%)로 상담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업장에서 정서적 어려움이 생길 경우의 상담 의

사(intention)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많이 있다’가 7명
(7%), 많이 있는 편이다’가 12명(12%), ‘보통이다’가 37명(37%),
‘없는 편이다’가 24명(24%), ‘전혀 없는 편이다’가 20명(20%)으로 

나타났다. 상담의 필요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있음이 46명
(46%), 없음이 54명(54%)으로 나타났다. 
상담 희망 분야는 사업운영 상담이 39명(39%)으로 가장 많았으

며, 다음으로 개인 심리적 문제 관련 상담 33명(33%), 업무능률 

상담 13명(13%), 복리후생제도 상담 9명(9%), 가족 관계 관련 상

담 6명(6%) 순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상담 방법은 사업장 지역 

내 전문상담기관 지정 운영이 42명(4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

음으로 사업장 지역 내 전문상담기관과 협약하여 지속 관리가 31
명(31%), 사업장 지역 내 구청에 상담실 설치 운영이 17명(17%), 
사업장 지역 내 협회에 상담실 설치 운영이 10명(10%) 순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상담 방식은 개인 상담(1:1)이 76명(7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화 상담이 11명(11%), 사이버 상담이 

6명(6%), 방문 상담이 5명(5%), 집단 상담(1:다수)이 2명(2%) 순으

로 나타났다. 희망 상담프로그램의 내용은 자기개발(경력개발 우

선)이 33명(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통합 상담(창업자 

능률 향상, 가족, 일)이 25명(25%), 사업운영(사업 성공과 사업운

영 불안 상담)이 25명(25%), 정서(대인관계를 포함한 개인 상담)
가 17명(17%)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 효과 인식정도는 매우 높음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여성 47 47.0

남성 53 53.0

연령

20-29세 20 20.0

30-39세 30 30.0

40-49세 33 33.0

50-59세 14 14.0

60세 이상 3 3.0

학력

고졸 이하 35 35.0

전문대졸 26 26.0

대졸 35 35.0

대학원 이상 4 4.0

결혼여부
미혼 31 31.0

기혼 69 69.0

업종

제조업 6 6.0

도·소매업 16 16.0

음식업 21 21.0

서비스업 44 44.0

기타 13 13.0

사업 기간

5년 이하 56 56.0

6-10년 23 23.0

11-20년 18 18.0

21년 이상 3 3.0

사업운영 형태

독립점 54 54.0

프랜차이즈가맹점 18 18.0

공동브랜드 사업 5 5.0

대리점 10 10.0

기타(구멍가게, 떡볶이 집,
옷 수선점 등)

13 13.0

종업원 수

1명 31 31.0

2명 11 11.0

3명 14 14.0

4명 15 15.0

5명 이상 29 29.0

최근 1년간
경영성과

매우 나쁨 3 3.0

나쁨 9 9.0

보통 56 56.0

좋음 26 26.0

매우 좋음 6 6.0

최근 1년간
투자 수익률

10% 이내 19 19.0

20% 이내 21 21.0

30% 이내 44 44.0

40% 이내 10 10.0

50% 이상 6 6.0

전체 1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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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0명(10%), 높음이 39명(39%), 보통이 48명(48%), 낮음이 2명
(2%), 매우 낮음이 1명(1%)으로 나타났고, 상담 시 우려 사항은 

기대 미 충족이 48명(4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개인 비

밀 유출 34명(34%), 시간 낭비적 요소 18명(18%) 순으로 나타났

다.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연구대상의 상담 관련 특성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상담 경험
있음 14 14.0

없음 86 86.0

상담 의사

매우 많이 있다 7 7.0

많이 있는 편이다 12 12.0

보통이다 37 37.0

없는 편이다 24 24.0

전혀 없는 편이다 20 20.0

상담 필요
있음 46 46.0

없음 54 54.0

상담
희망 분야

업무능률 상담 13 13.0

사업체 운영 상담 39 39.0

복리후생제도 상담 9 9.0

개인 심리적 문제 관련 상담 33 33.0

가족 관계 관련 상담 6 6.0

선호 상담 
방법

사업장 지역 내 전문상담기관 지정 
운영

42 42.0

사업장 지역 내 전문상담기관과 
협약하여 지속 관리

31 31.0

사업장 지역 내 협회에 상담실 설치 
운영

10 10.0

사업장 지역 내 구청에 상담실 설치 
운영

17 17.0

선호 상담 
방식

개인 상담 (1:1) 76 76.0

집단 상담 (1:다수) 2 2.0

사이버 상담 6 6.0

전화 상담 11 11.0

방문 상담 5 5.0

희망상담
프로그램

자기개발(경력개발 우선) 33 33.0

통합 상담
(창업자 능률 향상, 가족, 일)

25 25.0

사업운영
(사업 성공 및 사업운영 불안)

25 25.0

정서
(대인관계를 포함한 개인 상담)

17 17.0

상담 효과
인식

매우 높다 10 10.0

높다 39 39.0

보통 48 48.0

낮다 2 2.0

매우 낮다 1 1.0

상담 우려 
사항

개인 비밀 유출 34 34.0

기대 미 충족 48 48.0

시간 낭비적 요소 18 18.0

전체 100 100.0

 

4.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설 1)
소상공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

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가설에 대

한 분석 결과는 <표 4>, <표 5>, <표 6>, <표7>과 같이 나타났다.

4.3.1 심리적 탈진의 차이(가설 1-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탈진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업운영 형태(F=2.554, p<.05)와 종업원 수(F=4.031, 
p<.05)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업운

영형태는 공동브랜드 사업이 독립점과 프랜차이즈 가맹점보다 

심리적 탈진이 더 높았고, 종업원 수는 5명 이상이 1-2명보다 심

리적 탈진이 더 높았다. 그러나 성별, 연령, 업종, 사업기간, 투자

수익률에 따른 심리적 탈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p>.05). 따라서 가설 1-1은 부분 채택되었다.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탈진의 차이

항목 구분 N M±SD t/F
p

(Duncan)

성별
여성 47 2.64±0.57

1.237 .219
남성 53 2.49±0.63

연령

20-29세 20 2.65±0.71

.744 .528
30-39세 30 2.43±0.58

40-49세 33 2.63±0.60

50세 이상 17 2.53±0.51

업종

제조업 6 2.72±0.61

.118 .976

도·소매업 16 2.56±0.61

음식업 21 2.55±0.67

서비스업 44 2.54±0.64

기타 13 2.55±0.40

사업기간

5년 이하 56 2.55±0.57

.243 .7856-10년 23 2.62±0.75

11년 이상 21 2.50±0.54

사업운영형
태

독립점(a) 54 2.44±0.60

2.554
.044

(a,b<c)

프랜차이즈가맹점(b) 18 2.48±0.67

공동브랜드 사업(c) 5 3.08±0.46

대리점(d) 10 2.83±0.63

기타(e) 13 2.76±0.32

종업원 수

1-2명(a) 42 2.54±0.62

4.031
.021
(b<c)

3-4명(b) 29 2.36±0.60

5명 이상(c) 29 2.79±0.52

투자 
수익률

20% 이내 40 2.63±0.62

1.521 .22430% 이내 44 2.58±0.55

40% 이상 16 2.32±0.68

* p<.05

4.3.2 일-가정 갈등의 차이(가설 1-2)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가정갈등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업종, 사업기간, 사업운영 형태, 종업원 

수, 투자수익률 모두에 따른 일-가정 갈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 따라서 가설 1-2은 기각되었다. 결과는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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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가정 갈등의 차이

항목 구분 N M±SD t/F
p

(Duncan)

성별
여성 47 2.58±0.58

-.216 .830
남성 53 2.61±0.71

연령

20-29세 20 2.25±0.51

2.446 .069
30-39세 30 2.68±0.59

40-49세 33 2.67±0.74

50세 이상 17 2.72±0.63

업종

제조업 6 2.99±0.76

.918 .457

도·소매업 16 2.58±0.76

음식업 21 2.68±0.65

서비스업 44 2.57±0.63

기타 13 2.40±0.52

사업기간

5년 이하 56 2.51±0.60

1.330 .2696-10년 23 2.77±0.65

11년 이상 21 2.63±0.78

사업운영형
태

독립점 54 2.60±0.66

.574 .682

프랜차이즈가맹점 18 2.50±0.71

공동브랜드 사업 5 2.68±0.75

대리점 10 2.46±0.68

기타 13 2.81±0.48

종업원 수

1-2명 42 2.63±0.73

.177 .8383-4명 29 2.54±0.63

5명 이상 29 2.62±0.56

투자 
수익률

20% 이내 40 2.69±0.74

2.189 .11830% 이내 44 2.63±0.58

40% 이상 16 2.30±0.53

4.3.3 사업운영 불안의 차이(가설 1-3)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업운영 불안의 집단 간 차이

를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업종, 사업기간, 사업운영 형태, 종업

원 수, 투자수익률 모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다(p>.05). 따라서 가설 1-3은 기각되었다.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안의 차이

4.3.4 상담요구의 차이(가설 1-4)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상담요구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t=-3.032, p<.01)과 사업기간(F=3.452, p<.05)에 

따른 상담요구는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이 여성보다 상담 요구 및 기대가 더 높았고, 사업기

간은 5년 이하와 6-10년이 11년 이상보다 상담 요구 및 기대가 

더 높았다. 그러나 연령, 업종, 사업운영형태, 종업원 수, 투자수

익률에 따른 상담요구는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05). 따라서 가설 1-4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분석 결과는 

<표7>과 같다. 

<표7>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상담 요구 차이

항목 구분 N M±SD t/F
p

(Duncan)

성별
여성 47 2.59±0.72

-3.032** .003
남성 53 3.02±0.68

연령

20-29세 20 2.78±0.57

.776 .510
30-39세 30 2.98±0.72

40-49세 33 2.74±0.80

50세 이상 17 2.70±0.78

업종

제조업 6 3.40±0.42

1.486 .212

도·소매업 16 2.74±0.82

음식업 21 2.61±0.69

서비스업 44 2.83±0.78

기타 13 2.91±0.50

사업기간

5년 이하(a) 56 2.92±0.59

3.452*
.036

(c<a,b)
6-10년(b) 23 2.88±0.76

11년 이상(c) 21 2.46±0.93

사업운영형
태

독립점 54 2.78±0.82

.126 .973

프랜차이즈가맹 18 2.86±0.74

공동브랜드 사업 5 2.74±0.64

대리점 10 2.87±0.52

기타 13 2.91±0.48

종업원 수

1-2명 42 2.77±0.97

.618 .5413-4명 29 2.75±0.52

5명 이상 29 2.94±0.46

투자 
수익률

20% 이내 40 2.82±0.77
.200 .99830% 이내 44 2.81±0.71

40% 이상 16 2.82±0.74

* p<.05, ** p<.01

항목 구분 N M±SD t/F
p

(Duncan)

성별
여성 47 2.69±0.52

-1.247 .215
남성 53 2.83±0.55

연령

20-29세 20 2.69±0.57

.307 .820
30-39세 30 2.83±0.40

40-49세 33 2.75±0.60

50세 이상 17 2.74±0.62

업종

제조업 6 3.05±0.44

.585 .674

도·소매업 16 2.66±0.62

음식업 21 2.74±0.59

서비스업 44 2.77±0.55

기타 13 2.76±0.30

사업기간

5년 이하 56 2.78±0.50

.090 .9146-10년 23 2.74±0.49

11년 이상 21 2.73±0.68

사업운영
형태

독립점 54 2.72±0.60

1.472 .217

프랜차이즈가맹점 18 2.59±0.57

공동브랜드 사업 5 2.86±0.31

대리점 10 2.95±0.37

기타 13 2.99±0.30

종업원 
수

1-2명 42 2.67±0.56

2.039 .1363-4명 29 2.74±0.61

5명 이상 29 2.92±0.38

투자 
수익률

20% 이내 40 2.84±0.48

.800 .45230% 이내 44 2.74±0.51

40% 이상 16 2.65±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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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심리적 탈진이 상담요구에 미치는 영향(가설 2)

연구 대상의 심리적 탈진이 상담요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심리적 탈진이 상담요구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B S.E β t p VIF

(상수) 2.344 .317 　 7.387 .000

정서적 요인 -.019 .116 -.023 -.168 .867 1.958

신체적 요인 .125 .126 .139 .990 .325 1.989

업무 관련 요인 .177 .148 .168 1.195 .235 2.008

자신감 -.130 .099 -.149 -1.316 .191 1.297

F=1.478(p>.05), R-Square=.058, Adjusted R-Square=.019

회귀모형을 검증한 결과, F=1.478(p>.05)로 회귀식이 적합하지 

않았으며, 하위요인 분석에서도 상담요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는 기각되었다. 

4.5 일-가정 갈등이 상담요구에 미치는 영향(가설 3)

연구 대상의 일-가정 갈등이 상담요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

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을 검증한 결과, F=5.221(p<.01)로 회귀식이 적합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R2=0.180으로 18%의 설명력을 보였다. 또한, 회

귀모형의 공차한계는 모두 0.1 이상, VIF는 10 이하, 
Durbin-Watson값이 1.881로 기준 값인 2에 매우 근접하고, 0 또는 

4에 근접하지 않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자녀관계 갈등과 배

우자 갈등은 상담요구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관계 갈등과 배우자 갈등이 높아질수록 상담요구가 높아

지는 것을 뜻한다. 또한 배우자 갈등(β=.299, p<.05)과 자녀관계 

갈등(β=.281, p<.01) 순으로 상담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관계 갈등은 상담요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부분 채택되었다. 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일-가정 갈등이 상담요구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B S.E β t p VIF

(상수) 1.834 .301 　 6.102 .000

가족관계 갈등 -.091 .090 -.110 -1.007 .316 1.393

자녀관계 갈등 .259 .090 .281 2.873** .005 1.108

배우자 갈등 .232 .107 .299 2.170* .033 2.200

가족기대 갈등 -.003 .113 -.003 -.025 .980 2.202

F=5.221(p<.01), R-Square=.180, Adjusted R-Square=.146

* p<.05, ** p<.01

4.6 사업운영불안이상담요구에미치는영향(가설 4)

사업운연 불안이 상담요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

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을 검증한 결과, F=11.677(p<.001)로 회귀식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R2=0.194로 19.4%의 설명력을 보였

다. 또한, 회귀모형의 공차한계는 모두 0.1 이상, VIF는 10 이하, 
Durbin-Watson값이 1.822로 기준 값인 2에 매우 근접하고, 0 또는 

4에 근접하지 않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심리적 불안은 상담 요구 및 기

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426, 
p<.001). 즉 내적 불안 요인이 높아질수록 상담요구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외적 요인은 상담요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사업운영 불안이 상담요구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B S.E β t p VIF

(상수) 1.798 .518 　 3.470 .001

내적 요인 .398 .086 .426 4.631*** .000 1.019

외적 요인 -.077 .104 -.068 -.734 .465 1.019

F=11.677(p<.001), R-Square=.194, Adjusted R-Square=.177

*** p<.001

V. 논의

본 논문은 소상공인 창업자의 심리적 탈진, 일–가정 갈등, 사업

운영 불안이 상담요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소상공인 

창업자의 성공 및 생존을 위한 지원 도구로서 상담 서비스의 방

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에서 나타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소상공인 창업자의 상담 관련 특성에 대한 분석에서 대부

분의 소상공인 창업자(86%)가 상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소상공인 창업자가 자발적인 상담 의지를 발휘하지 못하거

나, 상담 서비스에 대한 소상공인 창업자의 기대감이나 접근성이 

높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담 기회가 있다면 상담을 

활용하기를 원하는 응답이 절반 정도(46%)를 차지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많은 소상공인 창업자들이 상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상담을 희망

하는 분야는 자기개발과 사업체 운영, 개인 심리적 문제가 비교

적 고르게 분포하였다. 이는 소상공인 창업자는 모든 분야에서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상공인 창업자

의 지원 정책에 상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소상공

인의 생존과 성공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석에서 심리적 탈진은 

사업운영 행태와 종업원 수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일한 브랜드를 추구하는 공동브랜드 사업

이 독립점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보다 더 큰 심리적 탈진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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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업원 수가 많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심리적 탈진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공동브랜드 사업이나 종업원 수가 많은 사업의 경우 업무 이

외에도 대인관계에 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

함으로써 생기는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대인관계 소요가 많은 

사업의 경우, 상담요구도 그만큼 더 많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러한 결과는 경찰공무원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대처방안을 

연구한 Na(2008)의 연구와 KTF 직원들의 심리적 탈진을 주제로 

한 Kim(2006)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가 나는 것이어서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석에서 일-가정 갈등은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평균값도 중앙값(3)을 밑돌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소상공인 창업자들이 가정에서 담당하는 역

할과 사업장에서 하는 역할을 신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량

에 기인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연령이 많을

수록 대체적으로 일-가정 갈등의 평균값이 높아지는 것은 나이와 

비례해서 가정과 업무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이 커질 수 있는 해

석과 연동시켜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석에서 사업운영 불안

은 모든 범주에서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

의 범주에서 평균값이 중앙값(3)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소상공인 창업자들이 사업운영 불안을 많이 

느끼지 않는다기보다는 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거나(5년 이하가 

52%) 사업기간이 짧아(종업원 수 1-2명이 42%) 사업운영 불안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석에서 상담요구는  

남성이 여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소상공인 창업

자가 종사하는 분야가 남성 소상공인 창업자가 종사하는 분야보

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종이서 상담요구의 차이가 생기는 요

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사업

기간이 짧을수록 상담요구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창업 초기에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일이 많을 것이라는 통념과 일치하는 결과

라 할 수 있다.  
여섯째, 심리적 탈진이 상담요구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심리

적 탈진이 상담요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 탈진은 상담을 통해 개선 또는 해소될 수 

있다는 통념과는 다른 결과이다. 그러나 소상공인 창업자들의 상

담 관련 특성에서 나타난 것처럼 소상공인 창업자들은 상담 경

험이 부족(14%)한 반면 절반 정도(46%)가 상담을 원한다는 응답

결과를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소상공인 창업자들이 상담을 

적극 활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소상공인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정책 및 활동에 소

상공인 창업자를 위한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일곱째, 일-가정 갈등이 상담요구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자녀

관계 갈등과 배우자 갈등이 상담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소상공인 창업자가 자녀 문제나 배우자 문제로 

상담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소상공인 창업자의 

상담 지원 활동에 가족 상담이 필요함을 시사는 것이다. 
여덟째, 사업운영 불안이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는 업무 내적 요

인이 상담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무 측

면보다 자기개발을 포함한 심리적 측면에 대한 상담요구가 크다

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VI. 결론

6.1 요약 및 제언

현재 국내에는 5백만 명을 상회하는 소상공인 창업자들이 활동

하고 있다. 전체 사업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소상공

인 창업자들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

을 뜻한다. 그러나 많은 소상공인 창업자들이 창업 후 4년 이내

에 문을 닫는다는 통계를 고려할 때 소상공인 창업자들의 성공

과 생존을 위한 지원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는 심리적 탈진, 일–가정 갈등, 사업운영 불안이 상담요

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소상공인 창업자를 지원하는 

위한 도구로서 상담 서비스의 필요성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된 

것이다. 연구 결과, 소상공인 창업자들은 상담 서비스를 받은 경

험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상공인 창업자를 위한 

상담 서비스가 많지 않거나 기대감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뜻

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 창업자의 절반가량이 사업운

영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측면의 상담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특히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업무와 관련된 상

담보다 오히려 자기개발이나 개인적 정서, 가족 문제에 대해 상

담을 더 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바탕으로 다

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소상공인 창업자는 대부분 상담 서비스를 경험하지 못하

고 있으므로 소상공인 창업자 지원 정책에 상담 서비스를 보충·
강하하는 한편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이 용이하도록 적극

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소상공인 창업자은 창업 초기에 상담소요가 많이 발생하

므로 소상공인 창업자를 위한 상담 서비스는 창업 시점부터 집

중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소상공인 창업자들의 사업은 특히 자녀나 배우자의 갈등

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사업적 측면의 상담 서비

스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와 관련된 상담 서비스가 궁극적으로 

소상공인 창업자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6.2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충남 천안시에서 활동하는 소상공

인 창업자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지역적인 측면이나 수

적인 측면에서 모든 소상공인 창업자에게 일반화 하는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표집을 통

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둘째, 본 논문은 독창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주제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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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 연구가 미비하여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소상공인 창업자의 지원을 위한 상담 분

야의 지식을 축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향후 소상공인 창업자들의 지원을 위한 상담 지원과 관련

하여 다양한 변인을 추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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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Psychological Counseling Requirement of Small

Business Owners according to Psychological Exhaustion,

Work–Family Conflicts, and Business-Related Anxiety

Park, Su kyung*

Byun, Sang hae**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analyze the effect of psychological burnout, work-family conflict, business-related anxiety on counseling 
requirement for small business owners.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a survey was executed on small 100 business owners doing business in 
Chung-nam Province including whole and retail sellers, food and lodging establishments, service providers and manufacturers for five weeks from 
Jan. 1, 2016 through Jan. 312, 2016. All the questionnaires distributed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using SPSS V22.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most small business owners were found to have had counseling experience; second, no difference was shown in psychological 
burnout in terms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vey respondents; third, it is found that small business owners with shorter operation career want 
more counseling opportunity; fourth, it was analyzed that for any counseling service for small business owners, publicity efforts on the 
availability of counseling service must be precedented; fifth, it was also analyzed that to support small business owners counseling service should 
be provided in various areas including inter-psychological elements like emotion, conflict with spouse and children. Such findings may lead to a 
possible conclusion that counseling service can contribute to the success and survival of small business owners both at home and work place. 

*Keywords: Small Business Owners, Psychological Exhaustion, Work–Family Conflicts, Business Related Anxiety, Psychological Couns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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